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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이하 특위)가 2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특위는 지

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계에 누적된 과

제를 해소하고, 방송‧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이훈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김현 과방위 간사, 박민규 의원, 이정헌 의원, 정진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특위 출범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출범, 방송‧미디어 혁신 시동

    - 위원장에 이훈기 의원, 방송‧미디어업계 누적된 과제 해소 임무
    - 무너진 공공성 재정립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혁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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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공성 △육성‧진흥 △생태계 

△지역균형이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①파괴된 방송‧미디어 공공

성 재정립 ②방송‧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③낡은 규제 혁

신과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 ④

허위조작정보와 명예훼손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⑤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방송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등 특위의 다섯 

가지 역할을 발표했다.

 특히 이훈기 위원장은 “우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행됐던 방송장

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송‧미디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

다”고 밝혔다. 또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진흥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지원해 우리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콘텐츠특위는 이훈기 위원장 외에 강유정, 김용만, 박지혜, 백승

아, 양문석, 한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이 고문을 맡

았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소형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박상재 전 KBS아트비전 대표 등 21명의 

방송‧미디어‧콘텐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한 자문위원단장을 맡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포함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특위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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